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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士學位論文

《靈뭘 I Jfil絡論》 매| 對한 맑究 

又石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醫史學專攻 李希炳 陸相元

I . 縮論

r血絡論」은 『甲ζ』에는 卷-- -第十며의 r奇

뼈血絡」에, 『太素』에는 卷第二十三 • 九鐵之三

의 r量絡刺」에, 『類經』에는 二十卷 • 鐵刺類의 r 

血絡之刺其應有異」에 編述되어 있고, 王永oj

『素問』을 註釋하고, 『靈樞』를 재면접하면서 第

三十九篇에 수록하였다. 

本篇은 刺絡鴻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 

흔 상황을 주로 論述하고, 아울러 이러한 상황 

이 발생하는 원려 및 血絡을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훌훌師로 하여금 그 원칙을 알아서 잘못 

刺針하지 않도록 하였다 全篇을 통하여 언급하 

고 있는 주된 내용이 絡@@을 刺鐵하여 血을 鴻

하는 것, 즉 ‘刺絡鴻血’이으로 本篇을 r血絡論」이 

라청한다1) 

本篇의 내용은 二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

一章은 奇뼈에 대한 血絡의 刺鐵과 그 부작용에 

대하여, 第二章은 血絡의 형태와 후I]法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I) 옳維傑; 黃帝內經옳樞譯解, 成輔tt, 서울, 1980,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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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런데 本篇은 古文£로 운장이 생략되어 있 
어서 이해하기에 난상하여 註釋을 밸리지 않고 

는 그 뭇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註

釋이 한결같지 않아서 어떤 것이 정론인지를 구 

별하기 어려우으로 각각의 註를 비교하여 정확 

한 의미를 찾고자 본 연구에 임하였다. 

|| . 鼎究方法

本篇의 내용을 章을 나누고 iE文과 註釋의 原

文에 縣P±를 하였으며, 校動 • 字句解 • 較註하여 

내용을고찰하고直譯·意譯·結語의 순서로연 

구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做宋版印本 『黃帝內

經靈樞4로 하였다. 

나. 全篇의 內容을 任應秋의 『黃帝內經章句

索引』과 張介寶의 『類經』과 河北醫學院의 『靈樞

經校釋』을 창조하여 그 內容을 二章으로 나누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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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tl: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 

능한 현대화하였다. 

라 校빼은 r表-」의 文廠을 涉繼 조사하였 

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비교 참조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합당한 좁과 訓을 선택하였 

다‘ 
바. 較註는 r表二」의 十-種 鼎究資빠의 註釋

을을 같은 내용별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언정되거나 또는 이견의 대상이 되 

는 註를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들은 빼註處理하 

여 창고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TI: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 

다’ 
아. 意譯은 直譯의 내용과 校動의 考察에서 

校IE한 내용, 較註에서 확청한 註釋의 내용을 

따라 함축왼 의미까지도 數折하여 해석하였다. 

자 本 鼎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動에 

‘(0이’, 字句解에 ‘(QQ)' ’ 較註에 ’[00]’, 인용운헌에 

·woo』’, 운헌의 章節에 ‘roo」’等이며, 빼註는 '!), 

2), 3), 4), ……’의 일련번호로 표기하였다. 

흉 

號

r---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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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훌樞 • 血絡論) 에 대한 t}f究

表-. 校劃에 르|用한 文빼 

書 g 略稱

π至π己9D胡民좀林書堂 
胡本

校
刊本

明成化十年甲午熊民種德
釋 堂귀j本 

熊本

明續씀書林周日校重刊本 周本
語 明禹歷二十九年醫統正聊
譯 컸書本 

統本

의 明金陸尙義爾刊本 金陸本
黃以周

링| r內經鎬행iJJ光績甲申校 黃校本

用 횟l本 

本 上海週츄樓影印道藏本 藏本
日本舊앙本 日**本

日本田中淸左衛門刻本 日刻本
훌南諸 r黃帝鎬슛甲ζ經』 甲ζ

楊上善 『黃뿜l쳐經太素』 太素
§탔↑貴 『類經』 類經
馬 §흉 

馬注本
r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張志펴뽕‘ 『靈樞集註』 張注本
뚫π方 『諸病源候論A 病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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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뤘註메 르|用한 文빼 

컬용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號
1 楊上善 g홉 黃帝內經太素 楊

2 馬 흉 明
黃帝內經靈樞

馬
注證發微

3 張介賣 明 類經 景톰 

4 張志觸‘ 淸 靈樞集註 張

5 黃元細 淸
黃元細훌훌홈+-種 

黃
(靈樞縣解)

6 章 補 淸
靈素節注類編

棒喝
훌훌門團홉三集 

7 판波元簡 
1803 素問識素問紹識

판波 
年 靈樞識難經統§풀 

8 陳뿔流, 1963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鄭卓A 年

9 遊I全善
1981 黃帝內經古j됩훌集 

講義
年 ·靈樞講義

10 願짧春 
1981 黃帝內經靈樞

語譯
年 校注語譯

11 
河北 1982 

靈樞經校釋 校釋
g훌學院 年

!||. 昭究內容

第-章, 血絡의 ~IJ鍵파 副作用

【聊文】

黃帝日 願聞其奇耶而不在經者(1)〔 1〕하노이 다 

映伯이 日 血絡〔2〕이 是也니이다 

黃帝日 刺血絡而f~者는 何也며 血出而射者는 

何也며 血少黑而獨者(2)는 何也며 血出淸(3)而半

馬什者는 何也며 發(!)鐵而睡者는 何也며 血出

若多(4)若少나 而面色蒼蒼(2)者(5)는 何也며 發鐵

而面色不變이나 而煩佛(3)者는 何也며 多出血而

398 

不動搖者는 何也요 願聞其故〔3〕하노이다 

~皮伯이 日 服氣盛而血虛者(6)는 刺之則脫氣

하고 脫氣則유〔4〕하며 血氣價盛而陰氣多者는 其

血消하니 刺之則射〔5〕하며 陽氣畵(7)積하야 久

留而不煩者는 其血黑以뽑 故로 不能射〔6〕하며 

新散而浪(4)慘(5)予絡。1나 而未合和予血也니 故

로 血出而tt別寫〔7〕하며 其不新軟者는 身中有水

하야 久則篇睡〔8〕하며 陰氣積予陽하면 其氣因

(6)予絡(8) 故로 刺之에 血未出而氣先行 故로 

睡〔9〕하며 陰陽之氣가 其(9)新相得而未和合에 

因而演之(IO)하면 則陰陽傷脫하야 表훌相離 故

로 脫色而蒼蒼然(I]) 〔10〕하며 刺之에 血出多

(12)하되 色(13)不變而煩佛(14)者는 刺絡而(IS)

虛經이니 虛經之屬予陰者는 陰脫(16)故로 煩佛

(14) 〔 II 〕하며 陰陽相得(7)而合馬輝(8)者는 此寫

內海予經하고 外(17)注予絡이 니 如是者(18)는 

陰陽煩(19)有餘니 雖多出血而薦能虛也〔12〕니 이 

다 

【校빼】 

(!) 其奇耶而不在經者; 『太素』에는 ‘奇뻐而不 

在經者’로, r甲 z:.,』에는 ’其奇%而不在經者何也’

로되어 있다 

(2) 血少黑而獨者· 『甲Z」』과 r太素』에는 모두 

‘血出黑而獨者’로 되어 있고, r白話解』에서는 “血

少黑而園은 甲Z」經에 少가 出로 되어 있으니 마 

땅히 出血이 比較的 적다고 解釋되며 i뽑은 樓庫

하다는 뜻이으로 黑而獨은 黑色이면서 滾庫한 

血滅이 라고 解釋된다 ”고 했다 

(3) 血出淸. 『太素』에는 ‘出’字가 없다. 

(4) 血出若多‘ r太素』에는 ’若’字가 없다 

(5) 面色蒼蒼者· r甲Z」』과 『太素』에는 모두 

‘面色蒼蒼然者’로 되어있다. 

(6) 服氣盛而血虛者. 『甲Z」』에는 服氣甚而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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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者’로, 『張馬合本』에는 ‘服氣盛而虛者’로 되어 

있다 

(7) 畵; 『甲ζ』과 『太素』에는 ‘養으로 되어있 

다 

(8) 其氣因於絡: 『太素』에는 ’則其氣因於絡’a

로되어있다 

(9) 其; 『太素』에는 없다. 

(IO) 之; 『太素』에는 없다. 

(I I) 故脫色而蒼蒼然. 『太素』에는 ‘故脫色面

蒼然’으로 되어있다‘ 

(12) 血出多; 『太素』에는 l血多’로 되 어 있고, 

『甲Z」』에는 없다 

(13) 色; 『甲 Z」』에는 없다 

(14) 煩佛. 『太素』와 『甲ζ』에는 ‘煩問’으로 

되어있다‘ 

(1 S) 刺絡而; 『太素』에는 ‘刺絡中’£로 되어있 

다 

(16) 陰脫; 『甲ζ』에는 ‘陰氣脫’로 되어있다 

(17) 外· 『甲Z」』에는 ‘而外l로 되어있다 

(18) 者; 『甲ζ』에는 없다‘ 

(19) 煩· 『甲0』에는 ’皆’로 되어있다, 

【후句흙】 

(!) 發· 暴也. 撥也 들 발, 활당걸 발 

(2) 蒼: 좁也, 푸를 창 

(3) f免; 感也, 마혹할 만 『中醫難字字典』에 

‘問’ • ‘佛’字와 같다고 하였다. 

(4) 浪‘ i十也, 진액 액 

(5) 慘; 淚也, 생 삼 

(6) 因: 重合也, 쌓일 인 

(7) 得· 遇也, 만날 득 『太素』에 ‘得은 遇也라” 

고하였다. 

(8) 揮· 塞也, 막힐 비 

〈靈樞 • 血絡論〉 에 대한 맑究 

【훨註】 

[1] 其奇뻐而不在經者 ; 楊·馬·景돕·張· 

白話解는 “奇뼈는 經에 있지 않고 絡에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 다니기 때문에 보통 뼈氣와는 다 

른 病뼈를 形容한 것이다 여기의 奇病은 絡服

이 閒塞되어 통하지 않고 外뼈가 塞뿜되어서 經

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 이상한 病變

이 발생하게하는 것이다”I)고 하였다 

[2] 血絡. 黃은‘血絡은뻐氣가絡服에 들어와 

氣가 막히고 血이 막힌 것이다”2)고 하였고, 白

話解는 ‘血絡이란 皮I홉表面의 絡服과 小服을 광 

법위하게 지청하여 말한 것이다.”3)고 하였다 

[3] 黃帝日 刺血絡而什者何也 血出而射者何

1) 楊: %在血絡奇絡之中 故로 日奇%也라 0 馬: 奇해1 

는 不正之Jlll也라 奇JllltE各篇이 不-0]니 本엎口問篇에 亦

有奇Jlll二字로대 但口問에는 言奇%훌於空嚴요 而此는 則

짧쩌走千血絡~라 奇Jlll不tE千짧 故로 tE子血絡也라 0 景
ffi: 奇%는 명]없쩨l옳所謂奇病也라 tE絡不tEI.하야 行無常
處 故로 日 奇뼈라 0 張:玉版뚫에 日 A之所풍헐者는 짧 
也요 짧Z所注者는 몹m니 몹者는 水짧血붉Z海也요 海Z

所行쫓氣者는 天下也요 몹之所버血氣者는 ~隨也니 짧隨 

者는 五훌六府之大絡也라하니라 夫짧入千뿔하면 乃傳之뼈 
하야 流짧千中하고 布散千外니 精專者는 行千엎隨하니 是

水짧所生之血뭘요 榮은 行千服中者也라 水짧之精氣는 tit 
톱之大絡하야 lt千**府之엎隨하고 適千孫絡하고 버千皮빼 
하야 以溫JllL肉하니 此는 水짧所生之붉血이 散千Jlli外者也

라 夫大絡~I.服이 *$處라 故로 奇쩌而不tE엎者는 m絡是

也라 上童은 옮五흉六府之血붉와 /少陰홉藏之精氣가 tit中

服하야 而버千皮.요 此章은 謂府所生之붉血이 tit짧府之 

大絡하야 而버千皮빼라 揚元如 日 按素問짧쩨l鷹에 ~Jlll 

客千皮毛하야 入舍於孫絡하야 留而不去하야 閒塞不通하면 

不홈入千엎하고 流젊千大絡하야 而生奇病이라하니 故로 

日 奇Jlll者는 血絡是也라 0 白話解: 奇%는 물形容在絡不 
tE經하야行無常處하야 異於尋常的一種病耶라 這훌的奇病 

은 就是因絡服閒흉不通하야 外쩌}뿔%용하고 不能深入짧服하 

야 致發~異常的病變이라 
2) 黃; 血絡은 뼈中於絡하야 氣뼈而血뿔者也라 
이 白話解; 血絡은 是용指皮빼表面的絡服和1J、m而름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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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血少黑而獨者 何也 血出淸而半馬it者 何也

發鐵而睡者 何也 血出若多若少而面色蒼蒼者 何

也 發鐵而面色不變而煩佛者 何也 多出血而不動

搖者何也 願聞其故· 楊는“刺絡에 이런 여닮가 

지의 차이가 있~므로 그 해답을 청하는 것이 

다찌라고 하였고, 張은 “血絡이라는 것은 신체 

바깜의 絡服과 孫絡。1므로 皮l홈사이에 드러나는 

것인데, 血氣가 머물러 쌓이면 그 안팎으로 출 

입하는 기율이 상실되는 것이다.”5)고 하였다 

[4] 服氣盛而血虛者 刺之則脫氣 脫氣則1~:‘

楊·馬·景폼·黃은“服 가운데 氣는 많고血。l 

적으며 血。l 氣에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刺針을 하연 氣血이 모두 나오나 그 血이 먼저 

虛해지고 이어서 脫氣되어 氣血이 모두 달아나 

으로 쓰러진다.%)고 하였고, 張은 “이것은 經8없 

의 血氣와 皮I홉의 氣血은 모두 몹府의 水혔之精 

에서 나와 각각의 길로 나누어져 走行하는 것이 

니 의망 和平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經服의 BIK 

氣가 盛하고 皮}홉의 血氣가 虛한 사람을 刺鐵하 

면 脫氣하고 脫氣하면 념어지는 것이다기)고 하 

였다 

[5] 血氣價盛而陰氣多者 其血漫 刺之則射; 楊

은 “陽氣가 많으면 그 血滾은 매끄러우니 이런 

경우 刺鐵하면 血이 射出된다‘ 여기에서 ’陰氣多

者’라고 한 것은 陰이 많으연 껄끄럽기 때문에 

4) 揚; 뻐j絡有此/\種之異니 輔解所以也라 

야 張: 血絡者는 外之絡Ii孫絡이니 見子皮빼之間이어늘 

血통有所留짧하면 則失其外內버入之機라 
에 楊: Ii中이 氣多血少하며 血持於氣하니 뻐~;<::·면 통血 

i~버하야 其血先虛而復脫휠하야 붉血명훌 故로 {뼈라 0 
馬; 正JJJ.llli有융盛而血虛者는 &‘젊其氣하고 以補其血이라 
故로 짧u之뭘j脫붉하고 ll!I;통則ff也라 0 景돔; 붉雖盛而血 
J\IJ虛者는 若짧其氣하면 則陰陽l~li 故로 옮{댐j라 0 黃;
mfr之통盛而血虛者는 뻐j之Jllj脫其붉하고 脫붉則身fr라 

7) 張; 此는 릅옆服之血氣와 皮빼之붉血은 皆버子몹府水 

웠之精 而分走其道니 所當WSJZ者也어늘 若짧!iii之股붉盛而 

皮빼之血氣虛者를 쩌j之則脫뭘하고 脫통則fr윷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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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은 錯簡된 글자이다대)라고 하여 ’陰’字가 錯

簡이 라 하였으나, 馬 • 景폼 • 黃은 “血이 나오되 

射出되는 것은 陰 가운데 氣가 시컨 것이다. 그 

러므로 血氣많盛이라 하였다.”9)고 하였고, 張은 

“이는 經服의 안과 皮I홉의 사이에 모두 이 血氣

가 있으나 陰陽의 區分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經服은 陰이고 皮I홉는 陽이니 모두 盛하다는 것 

은 經服內外의 血氣가 모두 盛한 것이다. 가령 

服 가운데 陰氣가 많£면 그 血이 매끄렵기 때 

문에 刺鐵하연 血이 射出된다.’10)고 하였다. 

[6] 陽氣좁積 久留而不演者 其血黑以獨 故不

能射. 楊은 “熱氣가 오래 머물러 뭉치고 훈중하 

기 때문데 피 가 캠고 獨하다 "l l)고 하였고, 

馬 • 景폼 • 張 • 黃은 “陽뻐가 오래 머물러 나 

가지 않으면 陽氣가 날로 盛하여 陰血은 날로 

마르기 때문에 血이 캠고 탁해서 나오는 것도 

적고 射出될 것도 없다‘”12)고 하였다. 

[7] 新餘而浪慘予絡 而末合和予血也 故血出

而什別꿇; 楊 · 馬 • 景폼 • 黃은 ‘물을 방금 마셨 

을 때에 水浪이 血絡으로 스며드나, 아직 血과 

잉 楊; 陽통多者는 其血뽑하니 뻐j之하면 血射라 此에 t옮 

陰통多者나 陰多t옮Iii 故로 陰字는 錯也라 
9) 馬: 正以血氣i~盛하야 而內옮陰氣多者는 其血必隔 故

로 쩌j之옛l射也라 0 景돔; 血버而龍射者는 陰中Z氣便Z
也라 故로 日 血氣l용盛이라 0 黃: 血월(용盛而陰氣多者는 
陰휠置東하야 월血隔명j하니 뼈l之則射하며 見혔而흉也라 

1이 張: 此는 릅엎服之內와 皮빼之間에 皆有此血휠而有 

陰陽之分f퉁이라 M!lllti흉陰이오 皮빼홉陽이니 (용盛者는 I! 
!iii外內之血氣가 i~盛也라 如服中之陰氣多者는 其血隔 故
로뻐j之則射라 

11) 楊; 熱氣久留흉뚫 故로 血黑而團也라 
1찌 馬; 正以陽휠훌홈하야 久留不협하면 其血이 짧而團 

故로 不能射t섭라 0 最돔; g용형久留不짧 則陽mm盛하야 
陰血日혐 故로 血黑而獨하야 所버不多하고 不能射也라 0 
張; 如皮빼之陽통좁홈하야 久留而不휩者는 其血黑以團 故

로 不能射也라 朱濟公이 日 陽氣留홈하면 其血黑團은 血

뼈휠行者也일새라하니라 0 黃; 陽氣훌짧하야 짧血久留而 
不演者는 煙縣R흉敗하야 其血黑而獨하고 g쫓而莫lilE 故로 不

能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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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和合하지 않았기 때운에 血이 나오되 半은 

tt으로 나온다 ”13)고 하였고, 張은 “이는 絡服의 

血은 水뤘의 律~으로부터 化한 것 이 니 , 律浪。l

皮l홉와 IDL購에 들어가연 孫絡으로 스며들어 血

과 和合하여 붉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 

으로 방금 물을 마시연 水滾이 絡Dlt~-로 스며드 

나 아직 血과 和合하지 못하였A니 이는 그 律

滅이 아직 붉게 변하지 않은 것이 다.”14)고 하였 

다. 

[8] 其不新欲者 身中有水 久則馬睡; 楊 • 馬 • 

黃은 “방금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로써 옴 가 

운데 積뿜된 水氣가 이것이 오래되연 *옆용으로 

흘러 념쳐서 睡眼이 되는 것이다.”15)고 하였고, 

張은 “방금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랑으로써 몽가운 

데 폼 가운데 水氣가 오래되연 붓는 것은 대개 

血은 水뤘의 律滅이 變化된 것이니 만약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什으로 나오는 것은 곧 몸 가 

운데 있던 水氣임을 말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奇뼈가 經에 있지 않다는 것은 皮I협의 氣血은 
別絡을 나와 孫絡으로 나오는 것이니 皮볍와 짧 

服이 엇잘리는 것이고, 이 節은 律滅은 皮I홉에 

흘러가고 絡服에 스며플어 經服의 血과 和合하 

니 이는 皮I휩孫絡이 또한 經服과 서로 통해서 

皮!홉絡服의 氣血。1 이로부터 오게되니 또한 다 

른 걸이 있음을 논한 것이다 우릇 이 篇은鐵을 

13) 揚; 新水未變없血하니 所以別行이라 0 馬; 正以新
軟之際에 而練樓血絡이나 未得合m子血 故로 血버而半옮 
\'t也라 0 景Hi: 新i1;이 入몹하야 未及變化而樓於絡 故로 

血\'t相半이라 0 黃: 新軟水而被흉於絡이나 未짧和合於血 
故로 血버而i'ili\'t別뚫이라 

14) 張; 此는 言絡股之血은 由水짧之짧被所化요 짧被이 
注子皮Jillll,購하고 훌子孫絡하야 與血和合而{!::~者也라 故

로 新i1;而被흉千絡하고 未和合千血은 是律被이 未慶而~
이라 故로 빼之면 血버淸而半옳\'t也라 

l하 楊; 홈水留而不뚫하야 以없水睡이라 0 馬: 正以不
新i1;者는 身中有水니 久則鳳睡이라 0 黃; 其不新軟者는 
身中햄有種水하야 久則流앓짧絡하야 而f홉睡臨이라 

〈靈樞 • 血絡論〉 에 대한 뻐究 

빌려서 陰陽氣血이 생기고 시착하고 出入하는 

것을 밝힌 것이니 배우는 자는 마땅히 鐵후||하는 

이외에도 그 깊은 뭇도 본받아야 한다,”16)고 하 

였다. 

[9] 陰氣積手陽 其氣因手絡 故 刺之血未出而

氣先行 故睡; 楊은 “陰氣가 오래 적체된 陽絡 가 

운데에 刺鐵하연 陰血은 깔깔하여 運行하지 못 

하고 陽氣만 먼저 運行하기 때문에 붓게된다 

.”17)고 하였고, 馬는 “陰氣가 陽 부분에 積훔되어 

그 氣가 血絡 가운데 모여 있으므로 刺針할 때 

에 血은 오히려 나오지 않으나氣는곧먼저 走

行하기 때문예 針을 놓으연 붓게띈다.”18)고 하 

였고, 景폼 • 黃은 “水氣가 JlJL表에 있다가 絡服에 

쌓여 있는 것은 陰氣가 陽分에 적체되는 것이 

다‘ 刺鐵할 때에 血은 나오지 않고 氣만 먼저 走

行하는 것은 陰이 陽에서 막혀 t쉽게 흩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붓게된다.”19)고 하 

였고, 張은 .이는 陽分의 氣血이 大絡과 孫絡에 

쌓여서 나오는 것을 말한 것이다. 職服와 經服

은 陰이고 皮I홉와 IDL購는 陽。1 니 廳B府의 陰氣가 

皮I홉의 陽分에 쌓이연 그 氣가 大絡과 孫絡에 

1히 張; 其不新i1;者 身中有水 久則짧題은 蓋를血은 乃水

뤘之짧被의 所化니 홈不新欲而出훌\'t者는 乃身中之水也라 

按奇mi而不tEI.者는 謂皮Ji之월血은 從jJIJ絡而버子孫絡이 

니 皮JR與흉!alt이 *짖處요 此節은 옮짧被은 注子皮빼하고 

慘子絡服하야 與옆股之血로 和合이니 是는 皮빼孫絡이 又

與짧服으로 相遭하야 而皮빼絡m之氣血이 所從來니 又有

-道라 蓋此篇은 {탱針하야 以明陰陽血氣Z生始버入이니 

學者는 當千tt뻐j之外에 細ft짧其義뚫이니라 
1끼 楊; 陰휠久續陽絡之中에 삐j之면 陰血끊而未行하고 

陽氣先行故로睡이라 
1에 馬; 陰氣짧子陽分하야 其휠聚子血絡之中 故로 뻐j之 
時에 血뼈未버 而氣乃先行하니 所以짧tt而睡t겔라 

19) 景Hi: 水tEIBI.表而因於絡은 陰氣짧於陽分也라 뻐j之에 

血未出而뭘先行은 陰R힘於陽하야 而不易散也니 所以짧睡이 
라 0 黃; 水中陰뭘가 積於陽分하면 其뭘因於絡服하야 B 
將fF睡이어늘 뻐j之血未버而陰氣先行하야 充塞絡中 故로 

發睡滿하고 不{헛日久而四젊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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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서 냐오고, 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氣

가 먼저 走行한다는 것은 職服의 氣가 먼저 走

行하고 血은 氣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 ”2이고 

하였고, fJ-波는 “이는 윗 운장의 發鐵而睡者에 

대한 질문에 對答한 것이다‘ 睡은 챔자리가 부 

어어른 것을 말하니 윗절(其不新歡者身中有水 

久則寫睡)과는 돗이 다르다."21l고 하였다 

[ 10] 陰陽之氣 其新相得而未和合 因而鴻之

Bil陰陽傷脫 表훌相離 故脫色而蒼蒼然; 楊 • 黃

은 끼흉은 만난다는 뭇이다 陰陽。l 和合하게 되 

면 表와 훌가 서로를 붙잡아주냐 和合하지 않았 

을 때에 刺鐵한 것이다‘ 그러므로 陰과 陽이 모 
두 脫盡되어 떨어져 냐가지 때문에 얀색도 탈진 

되어 창백하게 된다.η2)고 하였고, 馬 • 景돔은 

“이제 막 서로 만났£냐 和合하지 봇하였다는 것 

은 氣血이 비로소 調和되고 營衛가 겨우 安定된 

것을 말한 것이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根本。1

아칙은 堅固하지 않은데 흉흉흉되이 演法을 施術

하면 陰陽과 表養가 모두 脫離되어 냐가므로 쇠 

잔하고 危됐한 色이 얼굴에 냐타냐게 된다,"23) 

2이 張: 此는 를屬分之윌血이 因千大絡孫絡而버也라 藏

府옆it은 f옮陰이오 皮빼예LH흉는 f옮陽이니 옳府之陰뭘가 種

千皮빼之屬分者는 其뭘가 因千大絡孫絡而버이오 血未버而 

휠先行者는 謂훌府之윌先行而血빼윌버者也라 0 白話解:
五屬的陰힐가 f훌聚於皮빼間的陽分하면 其윌從絡Ii而出하 
니 所以tE뻐j絡遺未버血時에 휠E先血而行하고 陰짧於陽하 

야 不易散하니 因此8t會tE被뻐j的局部發睡이라 
21) 퓨波; 此는 答上文發jt而睡者之問也라 睡은 乃용tn훌 

睡起之謂니 與上節로 異義라 
22) 楊: 홍은 遇iY라 陰陽成和하면 則表훌相持어늘 未合

에 뻐j之라 故로 iall!t離하니 所以脫色하야 面色휩이라 0 
黃; 陰陽之뭘가 其新相휠而未和合하니 彼此環抱不堅이어 

늘 因而煩之하면 則陰陽(용脫하야 無以榮홍皮빼 故로 脫色

而面훌훌然이라 

2에 馬; 正以營짧二붉가 暫時相휩이나 尙未和合에 因而

휩之하면 則陰陽iall!t하야 表훌相離 故로 其色脫而훌훌然 

也라 0 景힘: 新相홈而未和合者는 를血휠初調하고 營衛
南定也니 當此之時엔 根本未固 而흉施以훨 밍|陰陽表훌훌가 

ia致脫離하야 而흉危之色이 故見於面也라 (·南;始也.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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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張은 “皮庸는 表요 *~댐E은 養니 , 皮l햄 

表의 陽이 服內의 陰氣를 얻어 和合하고 經服의 

陰이 皮!휩表의 陽氣를 얻어 和合하면 陰陽表養

가 서로 和合된 것인데, 가령 陰陽의 氣가 새로 

이 서로 만나서 아칙 和合하지 못한 때에 이를 

鴻하면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表훌가 서로 떨어 

져 나가기 때문에 얀색도 달아냐 창백하게 된 

다‘ 蒼蒼은 좁色이다 갱)고 하였다. 

[ I I ] 刺之血出多 色不變而煩뺑者 刺絡而虛經

虛經之屬千陰者 陰脫 故煩佛‘ 楊·馬·景옮· 

黃 둥은 “出血시키는 것은 그 絡服을 刺鐵하는 

것이다 만약 너무 많이 出血하면 반드시 虛해 

진 것이 經에 미치고經 가운데 陰에 屬하는 것 

은 職을 주채하니 廳이 虛하면 陰이 脫盡하기 

때문에 煩佛이 생긴다,"25)고 하였고, 張은 “이것 

은 陰陽이 모두 탈진되어서 色이 變하는 것은 

皮!홈絡服의 血이 빡져 냐깐 것을 말한 것이 다. 

우 보) 0 白폼解; 陰陽內外的흉衝血횡가 tE剛剛相和 而還
未完숲調和之屬에 而훌用了협法하면 Bt會使陰陽룰血郵鏡 

散하야營衝表훌相互離決하니 所以會有血윌휩짧하야 而面

色훌白的짧象이라 
2씨 張: 皮빼團表요 엎服훌훌이니 빼表之陽이 휩股內之 

陰뭘하야 以和之하고 옆服之陰이 휩빼表之陽뭘하야 以和

之하면 陰陽表훌之相合也 如陰陽之뭘가 其新相得而未和合

에 因而협之하면 J\IJ陰陽ia脫하야 表훌相離 故로 脫色而훌 

훌然이라 훌蒼은 좁色也라 

2야 楊: 뻐j絡血者는 뻐盡하면 血變이어늘 血多나 其色不

變하고 其心問者는 以其뻐~-짧虛짧하야 陰월有脫하야 致

便心問也라 0 馬; 正以뻐j絡而짧虛하고 其經之톨於陰者는 

陰脫 故로 煩뼈也라 0 景힘; 取血者는 빼l其絡也라 若버血 
過多하면 必虛及於양하고 ~之.I陰者는 主藏하니 藏虛則

陰脫 故로 f옮煩{$이라 0 黃; 뼈|之血버多하고 色不훌而煩 
뼈者는 뻐j其絡而虛其앓이라 없團陰이니 虛其짧之률於陰者 

는 陰脫 故로 生煩佛이라 0 白話解: 뼈l絡버血過多나 面色
不變而團賣心뼈煩問的은 這是因뻐j絡而便짧虛하고 虛的짧 

服이 因tE內連.I於五$$之陰하야 相互影훌이니 由짧虛而觸 

虛하고 鷹虛則陰脫하니 所以有心뼈煩問的짧像이라 0 語
譯; 뼈j絡버血過多나 面色不變而心뼈感뽑煩뼈的은 這是因

뚫뻐j絡而便앓服虛了니 所虛的옆股이 連률千五鷹之陰하고 

陰虛하면 因而버짧了煩問現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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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出血이 많았는데도 色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絡服을 刺鐵하여 그 經服이 虛한 것이니 經

이 虛한 무리들이 陰이 탈진한 것이다. 心은 服

을 主管하고 心包絡은 血을 主管하니 陰職의 血

이 脫盡되었기 때문에 煩問이 생긴다. 대개 外

部의 血氣는 職뼈의 陰에서 시작하여 經으로, 

經에서 DIR으로, 服에서 絡~로 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26)고 하였다. 

[ 12] 陰陽相得而合鳥輝者 t않훨內경홈予經 外注

予絡 如是者 陰陽傷有餘 雖多出血而빼能虛也‘ 

楊 · 馬 • 景룸은 “陰陽이 相得하였다는 것은 表

憂의 ~氣가 서로 合한 것을 말하나, 經絡의 病

이 모두 有餘하면 비록 出血이 많더라도 모두 

%氣얼 뿐이다. 그러으로 虛해지지 않는다.η7) 

고 하였고, 張은 “무릇 內는 陰, 外는 陽이며 經

絡은 陰, 皮뿜는 陽이다 이 것은 血氣의 內外出

入이 相得하여 和合하는 것을 總結한 것이다 

밖으로부터 안~로 들어가는 것은 皮1홉로부터 

孫服과 *없R으로 스며들고 안으로 *짧@으로 념 

치는 것이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은 

職服의 陰으로부터 *맴辰으로 나오고 *맴R으로부 

터 絡服과皮꺼블로 흐르는 것이니 이것이 外內의 

相得인데, 만약 陰陽이 모두 有餘하면 相合하여 

外內 사이에서 막히으로 비록 出血이 많더라도 

虛해지지 않는 것이다,"28)고 하였고, 黃· 白

2히 張; 此는 言陰陽(§脫而色雙者는 皮훔絡服之血脫也라 

如血버多而色不變者는 빼其絡而虛其經也니 I.虛之屬은 則

陰脫찾요 心主Ii하고 而包絡主血하니 陰藏之血脫 故로 煩

閒也라 蓋言t£外之血붉는 由藏府之陰하야 而버千經하고 

앓而服하고 Ii而絡也라 
27) 揚; 陰屬相共풍用li옳훌는 f흘없陰陽ia盛 故로 버血이 

라도 不虛t섭라 0 馬; 正以營衛相得하야 合成輝病者는 此
其~붉가 內짧千앓하고 外注千絡이니 則陽陰(具以%氣而有

餘、하면 雖血多버而짧能虛하니 所以不至動搖也라 0 景ffi:

陰陽相황은 릅表훌之쩌相合也니 經絡之病이 (용有餘하면 

雖多버血이라도 皆~붉耳라 故로 農能虛라 
2에 張: 夫內없陰이오 外없陽이며 I.絡없陰이오 皮Ii옳 

〈靈樞 • 血絡論%에 대한 핍究 

話 · 語譯은 “陰陽表훌營衛의 氣는 본래 協調하 

여야 하나, 外뼈가 混合되어 內部에 있게 되면 

막혀 통하지 않는 病在이 發生하고 이때는 뼈氣 

가 內部에 塞짧되니 內部로는 經服으로 차서 엽 

치고 外部로는 絡服에 흐른다 이와 같은 상황 

은 陰陽表훌의 사이에 모두 %氣가 盛한 有餘한 

증에 속하나, llJ록 出血이 비교적 많더라도 단 

지 獲뿜된 外%만 排出되기 때문에 經絡이 이로 

안하여 虛해지지는 않는다_"29)고 하였다 

【훨흙】 

〔校빼에 대한 考察〕

‘血少黑而園者’에 대하여 앞뒤의 문장이 ‘血出

而射者’, ‘血出淸而半馬tt:者’라고 되어 있고 『太

素』와 『甲Z」經』에는 ‘血出黑而獨者’로 되어 있으 

므로 (??누가 고쳐 야한다고 하였는지 찾아서 밝 

혀줄것)洪은 웅탕 ’血少’를 ‘血出l로 고쳐야 한다 

고 하였으나, 뼈伯。l g핍氣가 축적되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그 血이 검고 獨하기 때문에 

뿜지 않는다(陽氣畵積 久留而不鴻者 其血黑而

獨 故不能射)고 대답한 것으로 볼때, 獨한 血은 

陽이니 此는 總結血뚫之外內버入이 相휩而和合者也라 엽 

外而內者는 tit皮빼하야 慘千孫服絡股하야 而內젊千앓이오 

엄內而外者는 從짧府之陰하야 而버千經하고 從양股而外注 

千絡服皮빼이니 外內之相휩也이어늘 如陰屬(具有餘하면 相

合而輝閒千外內之間하니 雖多血이나 而農能虛也라 
29) 黃; 陰陽相合而없輝者는 隨道煙며니 此는 흙월血內 
젊於經하고 外~於絡이라 如물者는 陰陽(§有餘니 훌훌多버 

血이라도 而不能虛也라 故로 不動搖라 0 白옮解; 陰陽表
훌營衛之붉는 素來協調나 因外퍼3混合t£內하야 而發生훌閒 

不通的病liE하면 此時엔 ~뚫훌빼於內하니 內JllJ充짧於앓服 

하고 外則傳注於絡服이라 爆如此的情뻐은 t£陰陽表훌之間 

에 都률於~盛有餘하니 버血雖較多라도 但因排버是뿔體的 

外%하나 不會使짧絡因此而虛라 0 語譯: 陰%陽%連ti:­

起하야 而成없鼎證은 퍼3월빼留體內니 tit內說하면 充滿了

짧服하고 tit外說하면 lire~千絡服하야 象這樣이라 t£陰陽

方面에 都률千캐3盛有餘하면 t£빼l絡時에 雖然훌多버며血이 

라도 經Ii也不會虛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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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겨서 잘 나오지 않기 때품에 출혈량이 적다고 

한 原文이 옳다고 思料된다 

‘面色蒼蒼者’에 대하여 『太素』와 『甲ι經』에 

’面色蒼蒼然者’로 되어 있고, F素問 • 刺庸論』에 

‘府禮者 令A色蒼蒼然 太息---’라고 하여 얼반적 

으로 『內經』에서 擬願語에 주로 ’然’字를 붙여서 

사용하였지만, 色을 표현한 形容詞에도 ’然’字를 

사용하였으며, 둬의 대당에 ‘脫色而蒼蒼然’이라 

하여 ‘然’字를 붙여서 표현하였으므로 ’面色蒼養

然者’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본편의 名稱인 血絡은 絡服의 -種을 말한 것 

이라고 불 수 있다. 絡服을 분류하면 十二經服

에서 分出하여 힘1T하는 十二絡服과 任服, 賢Hlk

의 絡服, 牌의 大絡과 몹의 大絡을 包含하는 十

六絡服과 llJ교적 큰 絡服에서 分出한 細4γ分技

를 말하는 孫絡, 皮I홉의 표면에 浮現하여 육안 

요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浮絡, i字絡中

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血絡£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生理的인 것을 말한 

다30) 

본편의 血絡에 대하여 黃은 ‘血絡은 뻐氣가 

絡에 들어와 氣가 막히고 血이 막힌 것이다”고 

하여 病理的인 개념으로, 白話解는 ‘血絡이 란 皮

l홉表面의 絡Hlk과 小服을 광범위하게 指稱하여 

말한 것 이다.”고 하여 解뿜j學的안 개념으로 보았 

다 

그러나 本篇은 刺絡癡法을 다룬 篇이며 本文

내용도 또한 血絡은 l奇뻐가 經眼에 있지 않은 

것’(奇뻐而不在經者)이라 하여 病理的인 것을 말 

하는 것이으로 ’黃’의 의견이 앓當하며, 原文과 

醫家을의 註釋을 考慮하면 血絡이란 皮I홈表面에 

邱氣가 들어가 막혀서 통하지 않고 머뭉러 제거 

3이 林鐘國; 鐵.治癡學, 集文뿔, 서울, 1986, p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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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서 아직 經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고 思料된다. 

服氣盛而血虛者 刺之則脫氣 脫氣則까’는 刺

針後에 념어지는 결과에 대해 대답한 것인데, 

’楊’ 等은 服가운데 氣血의 盛과 흉에 따른 刺鐵

의 結果로 說明하였고, 張은 朱濟公의 말을 벌 

어 ’陰在內 陽之守’하며 ‘血馬氣之守’인데 經服의 

氣는 盛하고 皮I홉의 血은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 

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血氣傷盛而陰氣多者 其血淸 刺之則射’에서 

’楊’은 l陰氣多者’는 ‘陽氣多者’의 錯簡이다고 하였 

요냐, ’馬’ 等은 ‘血이 나오되 射出하는 것은 陰가 

운데 氣가 시킨 것이다’고 하였고, 張은 ’만약 

服가운데 陰氣가 많은 사람은 血이 매끄러워서 

刺鐵하면 射出한다.’고 설명했다‘ 陰氣가 많다는 

것은 陰陽을 기능과 기질적인 연A로 봤을 때 

기질적안 부분, 즉 형체적인 것이 많은 것이므 

로 웅체되고 팽팽하며, 압력이 높은 상태에 이 

르고 여기에 刺針하면 내부의 웅체되고 매끄러 

운 血이 射出되는 것이므로 楊의 착간으로 본 

見解는 납득키 어려우며 原文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思料된다. 

‘陽氣畵積 久留而不鴻者 其血黑以獨 故 不能

射’에서 ‘馬’ 等은 ‘陽뼈는 날로 盛해지고 陰血은 

날로 柱漫되므로 血이 黑하고 獨해져 嘴出할 血

이 많지 않기 때문에 嘴射하지 못하는 것 이 다.’ 

고 하여 縣血이 생기는 것을 陽뼈와 陰血의 盛

흉로 판단해 설명했다 체내의 혈액 가운데 적 

혈구, 백혈구, 혈장내의 영양소와 섬유칠 모두가 

일정한 주기로 교체되어 신진대사를 영위하는 

데, 陽뻐 즉 熱性의 질환이나 虛熱 즉 만성적이 

고 지속적인 소모정 질환이 있을 때 체내의 혈 

액은 그 신진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저체된 那血

상태를 일으키으로 刺絡할 때에도 환자와 病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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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虛實에 따라그血의 色이 캠고獨하여 잘射 

出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본 

다 

’新軟而滅慘予絡 而未合和予血也 故 血出而

什別꿇’에서 出血할 때 半은 H-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楊’ 等은 ‘물올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水氣가 아직 血과 和合하지 옷하였기 때문’이라 

고 하였는데, 이는 혈액의 농도가 열어진 것을 

말한다. 옴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예 

컨데 총상을 업어 출혈이 많은 환자가 물을 마 

시게 되면 그 혈액의 농도가 붉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내의 止血因子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묘로 혈액을 보충하던지, 봄의 전해질과 

같은 농도의 수액을 공급하여야 하는 이치흘 말 

한 것。1 라고 縣}된다 

‘其不新敢者 身中有水 久則寫睡’에서 ’楊’ 等은 

‘새로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몸속에 머물러 

있던 積水가 오래되면 經絡으로 흘러 념쳐 睡眼

이 되는 것이다 ’고 하였고, 張은 ‘새로 물을 마 

시지 않은 사람인데 H-이 나오는 것은 폼가운데 

있던 水氣이다 ’고 하여 水睡을 說明했다. 본래 

체내의 쩌水로 인해 浮睡이 될 환자를 刺絡하게 

되면 氣가 손상되고 氣의 순환장애에 의해 인체 

의 水滾代謝에 관여되는 뼈, 牌, 뽑, 三薰 둥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마쳐 水睡이 딸생하게 된다. 

現代的으로 말하는 水睡은 ’間質에 體滅이 過量

으로 고이는 것’으로 교질상투압의 감소, 요세혈 

관의 정수압중가, 모세혈관의 투과생 항진, 엄파 

폐색, 나트륭과 체액과잉 풍 여러 原因이 있는 

데 옴속에 머물러 있던 積水가 오래되어 經絡으 

로 흘러 념쳐 睡眼이 된다고 보는 見解와 -致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陰氣積予陽 其氣因予絡 故 刺之血未出而氣

先行 故睡’에서 楊 • 馬는 陰氣가 血絡에 積聚한 

〈훌樞 • 血絡論〉 에 대한 맑究 

것으로 보았고, 景폼 • 黃은 水氣가 JllL表絡服에 

積聚한 것으로 보았으며, 張은 藏府의 陰氣가 

皮I홉의 陽分에 쌓인 것이라고 하여 설명하면서 

‘睡i에 대해서는 쟁확히 지적해 數함하지 않은 

반면에 升波는 ”이 答은 上文의 發鍵而睡者에 대 

한 질문에 對答한 것이다. 睡은 鐵훨이 睡起된 

것을 말하묘로 上節(其不新餘者身中有水久則鳥

睡)과는 다른 뭇이다,.고 하여 ’睡’이 윗 문장의 

水睡과는 달리 針浪을 말한다고 하였다. 

‘其氣因予絡’의 ‘因’字는 白話解에서 ‘其氣因予

絡의 因은 ‘由’字로 解釋하여 陰氣가 陽分의 絡

服을 경유해서 나온다고 보았으나 語譯에는 ’因’

을 『呂民春秋』의 高注를 引用하여 ’隱置’의 意味

로解釋하고 있다 

‘積짧되었던 陽分의 氣가 絡을 경유해서 나온 

다‘’로 解釋하면 ‘陽分의 氣가 浮睡을 만든다‘’는 

뜻이 되는데 ‘氣는 먼저 行하여 나가거나 옮기지 

만 陰血이나 陰氣는 癡뿜되어 흩어지지 않으으 

로 浮睡이 생기는 것’이므로 白話解의 解釋은 매 

끄렵지 옷하다 ‘陰氣가 陽分에 쌓인다는 意味’가 

i陰氣가 陽分의 絡服을 따라서 나온다.’는 뭇보다 

옳다고 思힘되므로 語譯의 註釋。1 비교적 정확 

하다고思料된다 

‘陰陽之氣 其新相得而未和合 因而簡之 RIJ陰

陽傷脫 表훌相離故 脫色而蒼蒼然’는 A體內 精

氣가 不安定한 狀態, 즉 陰陽之氣가 서로 和合

하지 못한 狀뺑에서 鴻法을 應用했을 때의 狀況

을 說明한 것으로 이를 楊 • 黃은 ‘陰陽이 미쳐 

和合하지 옷했을 때에 刺鐵하였기 때문에 陰陽

이 모두 脫盡되어 서로 분리되므로 안색이 창백 

해진다‘”고 하였고, 馬·景룸은 “根本이 堅固하 

지 않은데 흉靈되이 鴻法을 施術하연 陰陽과 表

養가 모두 脫離하여 쇠잔하고 위태한 色이 얼굴 

에 나타나게 된다 ”고 하였고, 張은”만약 陰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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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가 새로이 서로 만나서 미처 和合하지 못하였 

을때에 이를 演하면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表와 

훌가 서로 分離되므로 色이 달아나 창백해진다. 

蒼蒼은 좁色이다 r zp.服篇」에 ‘榮氣가 不足하면 

안색이 좁하다’고 하였£니 陰陽이 모두 脫한 者

는 經服內外의 榮氣가 脫盡된 것이다.”고 하였 

다. 이는 形容E脫, 大脫血之後, 大ff之後, 大뺀 

之後, 新塵大血之後에 演法을 禁한 ‘五흉不可鷹 

의 禁룹와 같은 것£로 思料된다. 

‘刺之 血出多 色不變而煩佛者 刺絡而虛經 虛

經之屬手陰者 陰脫 故 煩橋’에서 ‘楊’ 等은 ‘經을 

虛하게 하였는데 經가운데 五職에 속하는 陰經

이 虛해져 결국은 五緣의 陰虛를 초래하여 煩間

함이 생긴다.’고 하였고, 張은 ‘經服이 虛해지는 

데 經服의 Hlk을 主管하는 장기가 心鷹이고, 經

服을 通過하는 血을 主管하는 장기가 包絡이라 

서 心과 心包가 虛하게 되어 心煩이 發生한다.’ 

고 보았다. 煩佛이 發生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心과 心包에 관련되지만 頂文의 ‘刺絡而虛經 虛

經之屬手陰者’라는 것이 心이나 心包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陰經이나 陰藏을 말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더 월當하다고 생각되므로 ‘楊’

等의 見解가 解釋上 매끄렵다. 出血이 많아서 

생기는煩佛은病理的으로‘虛煩에 속한다 임상 

상 虛煩은 熱性病의 후기에 律滾이 손상되거나, 

傷寒外感過程중에 ff. ltf:, 下의 誤治로 陰虛火llf

하거나, 塵後失血過多 等A로도 발생하는데 뼈 

中煩熱, 睡眼不寧 等의 중후를 동반한다. 刺絡으 

로 인해 出血이 과다하여 煩佛이 생기는 사람 

또한 일종의 誤治로 봐야한다고 생각된다. 

’陰陽相得而合罵輝者 此寫內海手經 外注手絡

如是者 陰陽傷有餘 雖多出血而蘭能虛也’에서 ‘陰

陽相得’에 대해 張은 ’非쩨病之輝明옷’라 하여 陰

陽이 뻐氣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E常的인 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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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閒塞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楊, 馬, 景옮은 

陰陽을 表훌의 !fll氣로 보았고, 黃, 白話解, 語譯

에서는 陰陽表훌營衛之氣와 外뼈가 混合되어 內

部에서 閒塞된 것의 意味로 보았다. 頂文이 ’陰

陽짧有餘 雖多出血而蘭能虛也’로 이어지는데 1E 

氣가 有餘하다고 쓰이지는 않는 것이 常例이므 

로‘張’의 意見은 우리라고 思힘된다 

『素問 • 六元1E紀大論」에서는 ’黃帝日 編A重

身 毒之何如 l技伯日 有故無揚 亦無碩也 帝日 願

聞其故何謂也 뼈伯日 大積大聚 其可犯也 흉其太 

半而止 過者死’이라고 하여 雄塵婚라도 體內에 

病이 있다연 毒藥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다31) 

고 한 것과 같이 體內의 뻐氣가 盛할 때는 刺絡

을 하여도 虛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흩빼】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奇%가 經服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마. 

뼈伯이 말하기를 血服에 있는 것이 奇耶업니 

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血絡을 후I]鐵할 때 쓰 

러지는 것, 出血할 때 嘴射하는 것, 血이 척고 

경으며 獨한 것, 出血이 맑고 반쯤 칸으로 되는 

것, 發鐵했을 때 붓는 것, 出血이 많던 적던 간 

에 面色이 창백하게 되는 것, 發鐵한 뒤에 얀색 

은 變하지 않으나 답답해하는 것, 出血이 많았 

으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업니까?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U皮伯이 대답하기를 服氣는 盛하고 血이 虛한 

사람은 刺鐵하면 脫氣가 되면 쓰러지게 되며, 

血과 氣가 모두 盛하고 陰氣가 많은 사람은 그 

血이 매끄러우므로刺鐵하연射出하게 되며, 陽

31) 克支錫; 햄A.f*에 關없된 內짧文句에 대한 各家註의 

比較冊究, 圓大大學院, 익산, 1987, pp 45 4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석사학위논문 

氣가 養積되어 오랫동안 머물려 除去되지 않는 

사람은 그 血이 검으며 獨하기 때문에 능허 射

出할 수 없으며, 방금 물을 마셔 水滅이 絡에 스 

며들었£냐 미처 血과 和음하지 못하였A으로 

血이 나올 때 tt-이 별도로 나오며, 방금 물을 마 

시지 않았어도 옴 가운데 이마 水氣가 있은 지 

오랜 뒤에 붓게 되며, 陰氣가 陽分에 養積되면 

그 陰氣가 絡에 숨어 있으므로 이를 刺鐵할 때 

에 血은 나오지 않으냐 氣가 먼저 走行하기 때 

운에 붓게 되며, 陰氣와 陽氣가 방금 相得하였 

으나 미처 和合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어서 

이를 鴻하면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表훌가 서로 

떨어져 얼굴의 血色이 없어져 창백하게 되며, 

刺鐵할 때 出血이 많으냐 色은 變하지 않고 煩

佛이 발생하는 사람은 絡을 刺鐵하여 經을 虛하 

게 한 것이니 虛해진 經이 陰에 屬한 사람은 陰

이 脫盡 되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며, 陰

陽이 서로 만나서 合하여 막힌 사람은 얀으로 

經服에 념치고 밖£로 絡服에 注入된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陰陽이 모두 有餘하기 때운에 

비록 出血이 많더라도 虛해지지 않슴니다. 

第二章l血絡의 形態 및 뿌lj法과 肉著

【聊文】

黃帝日 相(!)之는 奈何오〔1 〕 

|快伯이 日 血服者는 盛堅橫以$(1)하며 上下

無常處(2)하며 小者는 如鐵하며 大者는 如節(3)

하니 則(4)而鴻之라야 萬全也〔2〕라 故로 無失數

(2)훗(5) 니 失數而反(6)하연 各如其度〔3〕니이다 

黃帝日 鐵入而肉著(3)者(7)는 何也요 

i技伯이 日 熱氣因予훌훌 則鐵熱하고 熱則肉著

〈靈樞 • 血絡論〉 에 대한 冊究

予훌훌 故로 堅鳥〔4〕이니이다 

【校빼】 

(!) 血服者盛堅橫以*; 『太素』에는 ’血服盛者

堅橫以*’으로 되어 있고 『甲ζ』에는 ’血服盛堅

橫以jffi’a로 되어 있다. 

(2) 無常處; 『太素』에는 ‘無處’로 되 어 있다 

(3) 大者如節; 『太素』에는 ’大者如援’로, 『甲

ζ』에는 ‘大者如著’로 되어 있다 

(4) 則; 『太素」에는 ‘郞’으로, 『甲ζ』에는 ’刺’

로 되어 있다. 

(5) 故無失數훗· 『太素』와 『甲ζ』에는 ’故無

失數’로, 『太素』에는 ‘地無失數’로 되어 있다. 

(6) 反 ; 『甲ζ」에는 ‘退’으로 되 어 있다. 

(7) 鐵入而肉著者· r太素」어l는 ‘鍵入如肉著者’

로, 『甲ζ」에는 ’鐵入肉著’로 되어 있다. 

【좋句훌】 

(!) 相; 省視也, 볼 장 

(2) 數; 理也, 이치 수 

(3) 著· 附也, 붙을 착 

【軟註】

[1] 相之奈何· 楊은 .陰陽이 요우 盛할 때에 

그 중후는 어떻습니까?”I)고 하였고, 馬는 “이는 

血絡의 관찰법을 말한 것이다 相은 본다는 뜻 

이 다.”2)고 하였고, 張은 .이 것은 氣血이 k&해@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 

기도 하는 것을 거듭 밝힌 것이다 相은 본다는 

뜻이 다.”3)고 하였다 

[2] 血服者 盛堅橫以j암 上下無常處 小者如鐵

I) 楊; 陰陽圓盛에 其훌는 如何오 
2) 馬; 此는 를屬血絡之法也라 相은 屬也라 
3) 張: 此는 申明血붉之在經眼而外內出λtB라 相은 屬也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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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者如節 則而演之萬全也 故無失數훗; 楊 • 景

몸은 “그 血絡이 盛하거나 또한 단단하거나 橫A

로붉은 것과혹위아래로작고큰 것을봐서 그 

것의 微甚에 따라서 이를 鴻한다‘ 鴻하는 데는 

法度가 있기 때문에 萬全을 기하여야 刺絡하는 

術數에 설수가 없을 것이 다‘”4)고 하였고, 馬는 

‘血絡은 반드시 盛한 것도 있고 堅한 것도 있고 

橫으로 行하여 붉게 드러나며, 그 上行하고 下

行함에 일정한 곳이 없기도 하냐, 적은 것은 鐵

크기와 같고 큰 것은 節크기만 하니, 반드시 그 

鐵을 기울여 迎法으로 血絡을 鴻하여야 萬全을 

기할 수 있다.”5)고 하였고. 張은 “盛하거나 단단 

하거나 橫으로 붉게 있는 것은 血이 眼 가운데 

盛한 것이요, 위아래로 일정하지 않게 있는 것 

은 血氣가 流行하는 것이고, 鐵처럼 적은 것은 

血이 孫絡에 머무르는 것이고, 節처럼 큰 것은 

經을 따라 血이 머무는 것이요, 數라는 것은 血

眼이 出入하는 度數이다. 經絡에 留血이 있으연 

이것을 鴻하기 때문에 經絡이 出入하는 度數에 

서 얻어나지 않는다. 經絡이 나오는 度數는 經

에서 ~으로服에서 絡으로絡에서 孫으로 이어 

진다’6)고 하였다 

[3] 失數而反 各如其度‘ 楊 • 馬 • 景옮 • 黃은 

“만약術數를 잃어 그法에 어긋나연 넘어지거나 

射出되거나 탈진되거나 虛하거나 붓게 되는 等

4) 楊; 陰陽內엎盛젊하면 必注於絡 故로 像뿔橫盛絡하야 

협之라야 E훌全者也라 0 景ffi: 屬 其血絡盛 而且堅 及橫以

컸者와或上成下或시、或大者하야 皆當因其微甚 則而옳之라 

뚫有則度 故로 可萬全無失於없u絡之術數쫓라 
되 馬; 血絡者는 必盛必뿔及橫以~하며 其上下無有常處

하며 小如jt而大如節하니 必뼈j其jt하4야 以迎而협之라야 

可以홈숲이라 

6) 張; 盛뿔橫以~者는 血盛千服中也요 上下無뿜處者는 

血氣之流行也요 tJ、者如針은 留血之tE孫絡也요 大者如節은 

留血之tE짧뼈也요 數者는 血服出入之度數라 하고 留血之

tE엎絡 則而협之 故로 無失其所버之度數쫓라 所버之度는 

從짧而服하고 !i而絡하고 絡而孫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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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證。l 빼針하는 度數에 相應하여 나타난다 "7) 

고 하였고, 張은 “經絡이 나오는 數를 상실하여 

반대로 되는 것은 또한 孫으로부터 絡으로 絡에 

서 lllk..2..로 llJk에서 經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각각 

그 度數대로 外內를 出入하는 것이마 楊元如가 

말하기를 萬출이라는 것은 血氣의 流行이 內外

로 서로 實通하여 고리와 같이 끝이 없어서 그 

설마리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8)고 하였 

다. 

[4] 熱氣因予鐵 則鐵熱 熱則肉著予鐵 故堅意:

楊은‘1홉Jlfl.의 氣가뜨겁기 때문에 鐵도뜨거워져 

針이 肉에 달라붙으으로轉鐵하기가어려운것 

이다. 鐵을 움직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留鐵

하연 熱이 없어져 鐵이 차거워지면 자연허 침을 

빼 수 있다며)고 하였고. 馬 • 景몸은 ‘肉著은 肉

이 鐵에 달라 붙은 것이다‘ 鐵이 들어가 뜨거워 

지연 肉이 반드시 붙기 때문에 빽빽하니 針이 

돌아가지 않아서 멜 수가 없다.”10)고 하였고, 張

은 “三陽의 氣는 皮1홉의 表面을 주채하고 熱氣는 

陽氣이니 熱氣가 鐵으로 이어지연 鐵이 뜨거우 

연 肉이 鐵에 달라 붙으니 침논곳의 肉이 단단 

해서 뺑 수 없는 것이다. 詳考하건데 이 篇은 血

끼 陽; 若失理而反取者는 各如빼之度라 0 馬; 若失其術
數하야 而與法相反 則凡행{}행射等置이 各如其度하야 以
相應쫓라 0 景돔; 홈失其數 而反其찮 則뭘까$$脫 홉!!fl 

睡等置이 各如삐u度하야 以相應也라 0 黃; 失數而反 各如
其度는 힘失其數 則反其道 而各如其度也라 
에 張; 如失其所버之數 而反者는 X從孫而絡하고 絡而服
하고 Ii而짧이니 各如其度 而外內버入者也라 楊元如 日

홈全者는 謂血氣流行이 外內相貴하야 如環無端하야 莫9:!J

其紀라하니라 

9) 楊: JI耶氣熱 故로 令鐵熱 則肉훌하야 빼之옮難이라 

可動짧은 久留熱去하야 鐵寒하면 휩然相離也라 
1이 馬; 此는 言뼈入而肉之所以롭也라 蓋以針入千內하면 

肉中熱氣가 溫之千jt 則jt熱하고 jt熱J!!J肉롭千jt 故로 不

堆熱而X堅하야 不可썼也라 0 景ffi: 肉흉者는 吸흉於짧 

也라 鐵入而熱하면 肉必附之 故로 緊潤難빼而堅하야 不可

폈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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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가 絡服之閒을 出入하는 것을 論하였으므로 

血絡論이라 篇名하였다. 머물러 쌓인 곳이 모두 

絡服에 있으면 鐵을 기울여서 鴻하여야 萬全을 

기하는 것인데, 만약 肉에 刺鐵하면 肉이 鐵에 

달라 붙어 鐵논 자리가 단단해진다.”11)고 하였 

다. 

【뭘훌훌】 

〔校動에 대한 考察〕

’大者如節’의 ’蘇’字는 『太素』에는 ‘樓’(찢을차) 

로 되어 있으며 『甲ι經』에는 ‘著’(젖가락저, 나 

타날저)로 되어 있다‘ 『校釋』에 의하면 ‘節’(젖가 

락저)의 誤字라고 하였다 文眼t ‘小者如鐵大者

如節’은 하나의 對句이묘로, 작은 것이 鐵과 같 

다면 큰 것은 ‘節’보다는 젖가락이 앓當하므로 

詳考할 때 『校釋』의 意見이 옳다고 思料된다. 

’無失數훗’에서 ’數’는 刺鐵의 頂則을 말하는 

것a로 보이는데 頂文에는 ‘數용’라 하였고 『太

素」와 『甲Z」經』에는 ’옷’字가 빠져 있다. ‘故無失

數봇’로 끝나는 文服이 아니라 ’故無失數훗 失數

而反 各如其度’로 連結되는 文章이므로 ’옷’字가 

빼지는 것이 앓當하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血服者 盛堅橫以j한 上下無常處 小者如鐵 大

者如節 則而鴻之 萬全也 故 無失數옷’에서 楊 • 

景폼은 ’血絡의 微甚에 따라서 鴻하되 鴻함에 萬

全을 기하여 刺絡의 術數를 잃음이 없어야 한 

다.’고 하였고i 馬는 ’血絡은 鐵을 기울여 迎法으 

로 演함으로써 萬全을 기하여야 刺鐵하는 術數

를 잃음이 없게 된다.’고 하여 ‘則而鴻之’를 빼而 

11) 張; 三陽之월는 主子빼表하고 熱氣는 陽윌也니 熱氣

因子ft하면 則ft熱하고 熱則肉著子ft 故로 빠下堅而不可 
放也라 按此뚫은 옮血氣버入子絡Ii之間 故로 名簡血絡論
이라 有所留種이 皆因千絡히면 뼈j而협之라야 萬金也이어 

늘 쯤取之肉하면 則肉훌子빠하야 而ft下堅찾라 

〈훌훌樞 • 血絡論〉 에 대한 冊究

鴻之’라 하였고, 張은 ’盛堅橫以j암은 血이 服가운 

데 盛한 것이고 上下無常處는 血氣의 流行이고 

小者如鐵은 血이 孫絡에 있는 것이고 大者如節

은 血이 經에 있는 것이다 數라는 것은 血服이 

出入하는 度數이다. 所出의 度는 經에서 服으로 

服에서 絡..e...!료絡에서 孫£로 나요는 것이다’고 

하였다. ‘失數而反 各如其度’에서도 ‘數’에 대해 

楊 等은 ‘衛數’라고 하였고, 張은 ’所出之數’라고 

하여 위의 ’所出之度’라고 하였다“數’에 대해 楊

等은 ‘術數’라고 해석하여 血絡의 微甚을 살피는 

방법이나, 迎法으로 演하라고 한 반연에 ’張’은 

’法度’, ‘度數’, ‘程度’의 뜻으로 보았는데 앞에서 

원칙을 벌어난 刺絡의 副作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張’의 견해가 해석상 타당하다고 思料

된다. 

‘黃帝日 鐵入而肉著者 何也 l技伯日 熱氣因予

鐵 則鐵熱 熱則肉著予鐵 故堅馬’에서 대해 ’楊’

等은 뿜鐵이 熱로 인하여 鐵과 JlfL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認識하였고 ’張’은 測而演之하여야 하 

는데 取之肉하여 肉훌했다고 보아 刺鍵法의 운 

제로 보았다. 臨皮的으로 짧針은 성약하고 針에 

대해 神經이 예민한 환자에게서 多見되는 바 氣

鴻에 의한 節肉題寶으로 JlJt肉의 鐵維質이 鐵身

에 엉킨 것이다. 그러나 詳考하건데 일반적으로 

먹는 肉質을 석쇠 위에서 구우면 Jlf],肉과 석쇠가 

熱에 의하여 달라 붙는 것처럼 微視的으로 分析

하지 않고 直觀的으로 느껴 判斷해 ‘鐵熱’이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지 

만 ‘張’의 見解가 進-步한 것이라고 思料된다. 

【흩빼】 

黃帝께서 말씀하시기흘, 血絡의 모양은 어떻 

게 觀察합니까? 

l技伯이 말하기를‘ 血服은 盛하기도 하고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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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하며 未色£로 橫으로 있기도 하며 上下

로 一定하게 있지 않기도 하며 작은 것은 針과 

같기도 하고 큰 것은 節과 같기도 하니 刺針의 

법칙에 따라 이것을 演하여야 萬全을 기하는 것 

업니다‘ 그러므로 失數가 없도록 해야하니 만약 

失數하여 刺法을 위반하면 失數한 度數대로 몹ll 

作用이 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針이 들어가서 肉이 

달라붙게 되는 것은 어째서업니까? 

U벚伯이 말하기를, 熱氣가 針~로 이러지연 針

이 뜨거워지고 針이 뜨거워지연 肉이 針에 달라 

붙기 때문에 침자리가 단단해접니다 

【를빼】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춤뼈가 經HIN.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뼈伯。l 말 

하기를 血絡에 病뼈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血絡을 刺鐵할 때 쓰 

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出血할 때 嘴射하 

는 것은 무엇 때운이며, 피가 나올 때 검A며 獨

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흘러나오는 피가 붉어 

서 물이 반쯤 섞인 듯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 
훌훌했을 때 皮l홉가 붓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出

血이 많거나 척거나 간에 觀色이 蒼白해지는 것 

은 무엇 때문이며, 技鐵할 때 觀色이 變하지 않 

았으나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出血o]

많았으나 身體의 動搖가 없는 것은 무엇 때운업 

니까?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技伯이 말하기를 服氣가 盛하나 血이 虛할 경 

우에 血絡에 刺鐵하면 氣가 빠져나가고, 氣가 

빠져나가연 쓰러칩니다. 氣와 血이 모두 盛하나 

陰氣가 많을 경우는 血의 違行。1 빨라져 出血時

에 血이 嘴射 휩니다‘ 陽氣가 쌓여 요랫동얀 外

部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血이 검고 混獨하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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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嘴射되지 않습니다. 방금 마신 水滾이 絡服

에 스며들어 아직 血과 混合되지 않았A묘로 出

血時에 *&什이 섞 여 나옵니다. 만약 방금 물을 

마시지 않았다연 體內에 水**。l 머물게 되며, 

이것이 요래되면 水睡이 發生합니다. 陰氣가 陽

分에 쌓이연 養積된 陰氣가 絡眼ξL로부터 나요 

는데 만약 여기에 刺鐵하면 피가 나요기도 전에 

氣가 먼저 運行하묘로 부어 요륨니다. 陰氣와 

陽氣가 막 만나 아직 和合하지 않았을 때 이를 

鴻함으로 인해 곧 陰陽이 모두 빠저나가고 表훌 

가 어긋나므로 觀色이 蒼白해집니다. 刺鐵할 때 

觀色은 변하지 않£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絡

服을 過度하게 爾하여 *~생@이 虛해졌기 때운입 

니다 虛한 經服이 陰經에 속한 경우는 陰精。1

빼져나가으로 가슴이 답답해칩니다. 陰뼈와 陽

%가 結合하여 홈在이 發生하면, 이는 뻐氣가 

안으로 經服에서 념치고 밖A로는 絡眼에서 들 

어깐 것업니다 이와 같을 경우는 陰%와 陽뼈 

가 모두 남아돌므로 비록 出血量이 많더라도 虛

해지지 않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觀察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映伯이 말하기를, 血服에 $氣

가 盛하면 단단하고 充滿하여 붉은색을 띄고 上

下에 -定한 곳이 없이 발생하는데 작은 것은 

鐵과같고큰것은節와같A니 이때는 이를演 

하여야 安全합니다. 따라서 刺鐵原則을 어겨서 

는 안되며, 鐵道를 어기고 반대로 施行하면 각 

기 詳述한 바와 같은 情況이 發生하게 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鐵이 刺入하여 HILi처 

에 鐵이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어찌된 

것입니까? 

|技伯이 말하기를, 熱氣가 鐵으로 옮겨지연 鐵

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l/L肉이 鐵에 달라 

붙으묘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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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結語

本 篇의 내용을 校動하고 다시 各家註를 比較,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플 얻었다 

I. 第一章 ‘血絡’은 皮層表面에 $氣가 入하여 閒塞不通하고 留而不去하여 아직 經에 入하지 않은 것 

을指稱한다‘ 

2. 血絡을 잘못 刺絡하여 생긴 副作用£로는 사, 射, 睡, 煩佛, 頻色蒼白 빛 血과 tt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었다. 

3. ’面色蒼蒼者’는 ~皮伯의 대답에 의거하여 ’面色蒼蒼然者’로 고치는 것이 앞當하다. 

4‘ ’血氣慣盛而陰氣多者 其血消 刺之則射’에서 楊은 ‘陰氣多者’는 ’陽氣多者’의 誤字라고 보았으나, 物

理的A로 陰이 많으연 血管의 壓力이 상승하여 射出되므로 原文은 錯簡이 아니다. 

5. ’陰氣積手陽 其氣因手絡 故 刺之血末出而氣先行 故睡’에서 因’은 『白話解』의 經由의 뭇보다는 『語

譯』의 隱置된다는 뜻이 合當하다 

6. 第二章 ’鐵入而肉著者’에서 肉著을 熱로 인하여 針身에 JI/LI처이 달라붙은 것으로 보았으나, 刺鍵部

位의 嚴肉緊張~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7. ’血服者 盛堅橫以j한 上下無常處 시、者如鐵 大者如節!에서 ‘大者如節’의 ‘節’字는 『太素』에는 ‘援’로 되 

어 있£며 『甲ζ經a어1는 ‘著’로 되어 있으나 『校釋』은 ‘節’의 誤字라고 하였는데, 『校釋』의 意見。1 타 

당하다 

8“故 無失數훗 失數而反 各如其度’에서 ‘數’에 대해 楊 等은 ‘術數’라고 하였고 ‘張’은 ‘法度’, ‘度數’, ‘程

度’의 뜻이라고 했는데 張’의 見解가 解釋上 앓當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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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ye이 Rae Ron(血絡論) of the YoungChu(靈樞)

Lee Heui-Byeong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 Directed by prof. Yuk Sang-Won, OMO.) 

The HyeolRacRon(血絡論) of the YoungChu(靈樞) is one of the section associate with the study of 

bloodletting(depletion of blood) by acupunture. The bloodletting therapy, one of the treatment of Oriental 

Medicine. has been advanced in civilization. By studying of this section, I could find some conculution as follows: 

I. It is the superficial venules(血絡) that has been included blood stasis which has been interrupted by 

pathogenic factor (뼈氣) . and still could not enter into the meridian's line. 

2. When bloodletting therapy. we should carefully study of patient’s health condition, because doctor’s missed 

acupuncure leads to very serious side effects. 

3. External shape of HyeolRacCifn.絡) is like acu-niddle or muscle, so its thickness and location were not fixed 

position, its color is redish, and its quality is hard. 

4. It is reason of heating that fixation of acu-niddle and muscl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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